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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센서의 원리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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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대부분 피 측정 물리⋅화학적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기능으로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국방 

분야의 무인기술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고부가가치의 산업중 하나이다.
센서는 원리적 측면에서의 분류와, 센서의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방법이 있다[1]. 센서 관련 학문적 연구면

에서 보면 센서의 원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센서를 사용하는 산업체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센서의 

기능적 측면 즉 피측정 물리⋅화학적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편리하다. 
자기 센서는 원리적 측면에서의 분류로 산업체에서 분류할 때의 자기센서는 주로 자기장측정용 센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학문적 입장에서의 자기센서는 “자기적 현상을 이용한 센서”로 포괄적으로 취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또한 최근의 자기센서개발동향은 GMI 및 GMR과 같은 세로운 원리의 센서개발과, 센서의 저전력화, 소

형화 및 센서출력이 microcomputer와 쉽게 interface가 가능한 smart 센서의 개발이다[3]. 
또한 자기센서의 경우 중요한 장점이 우수한 재현성과 신뢰성이기 때문에 센서의 사용 환경조건이 나쁜 

공장의 생산자동화용, 자동차용 및 항공⋅우주분야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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